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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마쓰성 공원내 지도（浜松城公園園内マッ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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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의 볼거리＞

① 천수각

1958 년(쇼와 33 년)4 월에 재건.3 중 3 층(지하 1 층)이며,1,2 층은 전시실,3 층은

전망실,지하는 농성시의 우물을 전시. 

② 천수문

2014년(헤세이 26년) 3월의 복원. 

목조 와즙의 누문이며,망루 내부는 발굴 조사로 발견된 기와나 토기의 일부를 전시. 

③ 돌담

400 년 이상 전의 축성시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돌담.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아 올린

“노즈라즈미”라고 하는 돌 쌓기 수법이 이용되고있다. 

④ 이에야스공의 동상

하마마쓰성의 초대 성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수공의 동상.오른손에는 이에야수공의

투구의 상징인 양치표를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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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 잔디밭 광장

공원 중앙 부분의 위치하는 원내에서 가장 큰 광장.다양한 행사장으로서도 이용되고

휴일을 중심으로 활기를 보인다. 

⑥ 일본 정원

공원 서쪽의 위치하는 정원.산문이나 정자 외에 폭포와 대나무 숲을 갖추고

있으며,공원내에서의 단풍의 명소가 되고있다. 

⑦ 하마마쓰시 미술관

1971 년(쇼와 46 년) 7 월의 개관.공립 미술관으로는 전국에서 8 번째,시즈오카현

내에서는 최초로 되는 역사적인 미술관. 

⑧ 하마마쓰시 다실 ”쇼인테이” 

1997 년(헤세이 9 년) 11 월의 개석.경내 큰 방과 의자에 걸터앉는

스타일(류레이세키)이 있는 안채, 떨어짐 ”하기앙”,일본 정원을 갖춘 본격적인

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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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천수각,천수문,하마마쓰시 미술관은 별도 입장 료가 걸립니다. 

・하마마쓰시 다실에서 차를 드리는 자리는 별도 요금이 걸립니다. 

・원내는 금연입니다.흡연은 지정된 장소로 부탁드립니다. 

・자연의 지형을 이용하여 정비한 공원이므로 원내에는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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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마쓰성의 변천Ⅰ（浜松城の変遷Ⅰ）

하마마쓰성은 이에야스 집권 시기 전후에 확장, 개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① 이마가와 지배하에 의한 히쿠마성의 시대(16세기 전반)

하마쓰성의 전신은 15세기 쯤에 건축된 히쿠마성입니다. 

히쿠마성은 히쿠마숙 서쪽에 늘어서는 구릉지에 축성되었습니다. 

축성 시기의 성주는 모르지만 16 세기 전반에는 이마가와 지배하의 이이오가 성주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4 가지 장소의 구루와를 복합한 네모의 구조를 하고있으며, 현재도

하마마쓰성 공원의 북동 부분에 있는 모토시로초 동조궁 경내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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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70 년(겐키 원년) 이마가와의 멸만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수는 미카와의

오카자키에서 하마마쓰에 옮겨졌습니다.

히쿠마성은 하마마쓰성라고 개칭되며, 가이의 다케다 신겐의 침공에 대비하는 전선

기지로서 확정, 정비되었습니다. 

하마마쓰성은 군사 시설로서의 실용적인 성이었다고 상상되지만 이에야수 집권

시기의 성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그림은 남겨져 있지않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에 의해 그 모습이 해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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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마쓰성의 변천Ⅱ（浜松城の変遷Ⅱ） 
하마마쓰성은 이에야스 집권 시기 전후에 확장, 개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③ 호리오 요시하루에 의한 쇼쿠호계성곽화의 시대(1590년～1600년) 

1590 년(덴쇼 18 년)의 오다와라 전투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이에야수는

관동에 이봉되고 그 후 히데요시의 중신인 호리오 요시하루가 성주로 되었습니다. 

요시하루는 도요토미의 권위를 보여 주기 위해 당시의 최신 기술인 높은 돌담이나

크고 호화로운 천수를 갖춘 쇼쿠호계성곽(※)으로 고쳐 만들었습니다. 

현재 하마마쓰성에 남는 돌담은 요시하루 집권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들에 의하여 건축된 “높은 돌담, 와즙, 초석

건물 등” 이 특징적인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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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쿠가와 후다이에 의한 근세 하마마쓰성의 시대(17세기 전반 이후) 

1600 년(게이초 5 년) 세키가하라 전투로 이에야수가 서군에 승리하면 하마마쓰성은

도쿠가와 후다이 다이묘가 다스리는 성으로 되었습니다. 

전란의 시대가 끝나고 하마마쓰성은 행정 시설로서의 체재가 정비되었습니다. 

크고 호화로운 천수는 17 세기 전반에 잃었다고 보이지만 산노마루의 확장이나

오테몬의 신설등이 조카마치의 정비와 일체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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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야스 집권 시기의 하마마쓰성Ⅰ 

（家康在城期の浜松城Ⅰ） 

① 근세 도시 “하마마쓰”의 출발점

“무덕 편년 집성”에 의하면 1569 년(에이로쿠 12 년)5 월 7 일에 이에야수가 성의

이름을 하마마쓰로 개칭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근세 도시 “하마마쓰”의 이름이 정착되었습니다. 

이에야수가 정식으로 하마마쓰성의 옮긴 시기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70년(겐키 원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1577 년～1582 년(덴쇼 5 년～10 년)에 하마마쓰성의 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야수는 전신의 히쿠마성을 서서히 확장시키며, 시간을 들여서 하마마쓰성을

정비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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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야스 집권 시기의 하마마쓰성Ⅱ 

（家康在城期の浜松城Ⅱ） 

이에야스가 하마마쓰 성주였던 17 년 동안은 다케다와의 전쟁의 세월을

보낸 매일이었습니다. 

② 다케다와의 공방

이마가와의 멸망으로 도토우미는 이에야수하고 가이의 다케다와의 싸움터로 됩니다. 

이에야수는 하마쓰성을 본거지로 각지의 성을 보수, 신축하면서 그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갔습니다. 

한편 다케다 군은 수루가나 히가시미카와 방면부터 도토우미에 침공하여, 각 전투에

있어 승리를 거듭하면서 하마마쓰성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72 년(겐키 3 년)의 미카타가하라 전투에서는 성의 북서방측에 있는 사이가가케

근처까지 다케다 군에 공격을 받고 이에야수는 간신히 도망쳐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하마마쓰성은 다케다와의 전투에 있어 출격 거점이며, 방어의 요체로 되는

중요한 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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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야스 집권 시기의 하마마쓰성Ⅲ 

（家康在城期の浜松城Ⅲ） 

③ 이에야수의 하마마쓰성

이에야수 집권 시기의 하마마쓰성은 돌담이나 와즙 건물이 없는 전국 시대의

실용적인 땅 만들기의 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지 그림에서는 해자와 토루, 목제의 울타리를 친 구루와를 배치하여, 간소한

모노미 야구라와 이타부키 지붕을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발굴 조사로 이에야수 집권 시기로 여겨지는 유물이 모토시로초 동조궁, 

사쿠자 구루와, 시미주 구루와에서 출토하고 있지만, 이전 모토시로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우물의 흔적에서는 기와편이 출토하고 있으며, 이에야수가 기와를 이요한

건물의 조영에 착수하고 있었던 가능성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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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야스 집권 시기의 하마마쓰성Ⅳ 

（家康在城期の浜松城Ⅳ） 

발굴 조사에 의해 에도 시대의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았던 가라호리를 

발견했습니다. 

④ 발견된 해자 흔적

＜해자의 특징＞

해자의 규모는 폭 9.7m, 깊이 1.7m 이며, 근대 이후에 깎였던 지반의 높이를

고려하면 본래 깊이는 3m정도였다고 추정됩니다. 

해자의 사면에는 돌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른바 “ 땅 만들기” 의 구조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자의 지층 단면＞ 

해자의 최하층에서는 물에 잠긴 듯한 특징이 보이며, 썩지않고 남은 식물 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층에는 인위적으로 되메운 듯한 지층이 있으며, 표면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생땅과 같은 정량한 땅을 이용하여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자는 당초 물이 모이는 듯한 상황이였던 것이 그 후의 성안의 개변에 따라

되메웠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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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연대＞ 

해자 내부의 인위 되적층이나 그 위의 정지층에서 토기, 도자기가 출토했습니다. 

이 출토품들의 가리키는 시기는 1560 년대 쯤에 해당되며, 해자는 전국 시대 중에

페절한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에야수가 축성을 시작했던 것이 1570 년(겐키 원년)이며, 이후 1578 년(덴쇼

6년)과 다음해 쯤에 성안에 있어 대규모의 개축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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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견된 돌담（新たに発見された石垣）

～발굴 조사에 의해 판명～ 

＜발견된 당시의 모습＞

이 돌담은 2014년(헤세이 26년)에 실시한 발굴 조사에 위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돌담 부분의 전면 검출을 실시했습니다. 
발견된 돌담에는 천수대와 마찬가지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아 올린

노즈라즈미며,돌을 가로로 길게 배치하고 옆에 줄눈(이음매)을 통하게하는

누노즈미라고하는 돌 쌓기 기법이 보입니다. 
이 돌담의 상황에서 호리오 요시하루 집권 시기(1590 년대)로 추정되는 유구로

생각됩니다. 

＜정비후의 모습＞

유구의 보호를 상의하면서 2018년(헤세이 30년)에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정비의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담 하단의 성토를 실시하여 기초 부분의 열화를 억제한다. 
・돌담 위에 동일한 석재를 붙여 촉감을 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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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채움의 모습＞

돌담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돌담의 뒤쪽에는 배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뒤채움 돌로 불리는 주먹 크기의 돌이

빈틈없이 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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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가네몬（鉄門）

～하마마쓰성의 요점이되는 문～

구로가네몬은 문자 그대로 문짝이나 기둥등의 문 일부에 철제의 부재를 사용하던

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혼마루에 정문 출입구로서 중요한 문이며, 천수문과 마찬가지로 문 위쪽의 망루를

갖는 누문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전반의 그림(왼쪽 위)에는 문 안쪽에 마수가타 (사각형)의 고구치

(침공해 온 적을 전후좌우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공간)가 그려져 높은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겄을 알 수 있습니다. 

1872 년(메이지 5 년)까지 구로가네몬은 존재했지만 이후 불하 등에 의해 잃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로가네몬의 추정 위치에 대해서는 동쪽의 보도 노면에 플레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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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마루 가라호리（本丸南の空堀）

이 해자는 천수 구루와를 포함한 혼마루 일대의 방어 기능을 높이기위해 설치된

가라호리였습니다. 
이 해자의 특징은 가라호리의 중앙 부분에 제방(가운데 제방)을 설치하고 기복(고저
차이)을 만들어냄으로써, 적의 침공을 둔화시키고 총이나 활과 화살에서의 공격을

쉽게시킨 것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혼마루에 가까운북동부분에는 흐크로지와 같은 장소를 설치하여,해자 속까지 침공해

온 적이 담을 따라 이동하려는 참에 세 방면(전방, 좌우)에서 공격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이 해자는 공원 남쪽 도로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그 크기(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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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리베이（登り塀）

～전국에서도 드문 경사지의 석루～ 

노보리베이는 천수 구루와와 혼마루와의 고저 차이를 사면에 따라 바리케이드처럼

석루를 구축하여, 그 위에 담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담의 특징은 천수 구루와처럼 평탄한 자리만을 돌담으로 둘러싸는것이 아니라

사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침공해 온 적이 사면에서 수직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있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에 의해 석루 양측의 돌담이나 담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기둥

구멍이 확인할 수 있으며, 석루의 폭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노보리베이 남쪽 끝점의 추정 위치에 대해서는 남쪽 보도 노면에 있는

플레트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굴에 의하여 혼마루을 둘러싸고 있던 석루가 발견된다＞ 

・서쪽의 돌담

・담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기둥 구멍(2가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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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야수의 손수 심은 귤（家康公お手植えみかん）

이 귤나무는 도쿠가와 이에야수가 일 자리를 물러가고 순푸성의 은거한 때, 
기슈 (와카야마현)에서 헌상된 화분에 심은 귤을 본성 천수각 아래

“모미지야마정원”에 이에야수가 스스로 이식한 것으로 전해지고있으며, 그
묘목을 시즈오카시에서 기증 받았습니다. 

～ 이 귤은 가마쿠라 시대의 중국에서 들어온(기슈 귤 또는 홍귤나무)의
일종으로 향기가 강하고 씨가 있는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